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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행정부,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방문 

카노아스, 브라질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수녀들과 수녀회 총행정부 식구들의 만남이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장 메리 앤 컬퍼트 수녀는 총참사 노나타 베체라 수녀, 프라바 예수다손 수녀와 함께 

토칸틴스 주에 있는 우리 선교지의 팔마스와 파라이소 두 토칸틴스에서 공식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수녀들과 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선교사 수녀들이 지원하는 여러 그리스도교 단체와 사도직 

장소를 방문한 시간은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8월 21일, 메리 앤, 마리아 노나타, 메리 프라바 수녀는 공동체와 노틀담 학교 공식 방문을 계속하기 위해 

카노아스에 도착했습니다. 세 수녀는 여러 곳을 방문하기 위해 관구장 셜리 마리아 수녀와 함께 여러 차례 

여행을 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수녀들과 교장, 교사, 특히 학생들은 기쁨과 환대의 정신으로 

수녀들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방문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과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 어려움을 아름답게 넘어섰습니다.  

8월 24일, 많은 수녀들이 카노아스에 모여 총행정부 식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모임의 절정은 메리 앤 수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노달리타스 요청에 대해 발표한 것입니다.  

방문은 9월 1일 RS 엔칸타도 시에 있는 보호자 그리스도 기념비 순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녀들은 43.5미터 

높이의 조각상 발치에 서서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며 방문에 응해준 총행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브라질 두 관구에서 수녀회의 사도적 사명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